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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353호 
	
개인보험 이율 담합,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생보사 담합, 소비자피해 자발적 보상하라!

· 생명보험사 담합으로 부당이득 챙기고, 소비자피해는 나 몰라라,
· 삼성,교보,대한은 리니언시 해 과징금도 안내고 검찰고발도 피해가,
· 담합해도 보험사 손해 없어, 징벌적 손해배상, 검찰고발 강화해야..




□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담합으로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자진신고(리니언시[footnoteRef:1])해 과징금도 안내고 검찰고발도 피해가며 소비자피해는 외면하고 있어, 답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자발적으로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1:  리니언시 제도= 담합기업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담합형성의 불안정성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미국에서 1978년에 처음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신설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1순위 신고자는 5년간 다시 1순위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 최근 삼성,교보,한화 등 9개 생명보험사가 2001.7월부터 2009.3월까지 8년간 변액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 최저연금보증수수료,특별계정운용수수료를  담합(공정위 2013.3.21)하여 수 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여 받고 검찰에 고발당했고, 

또한, 삼성,교보,한화(구 대한) 등 12생명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공정위,2011.10.14)하여, 개인보험계약 1억2천만건에 대해 약 17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을 주도한 삼성이 제일 먼저 리니언시하여 74억 전액을 면제받고 검찰고발도 피해갔으며, 교보가 2번째로 50%인 21억원을 감면 받아 201억중 94억이 부과 면제를 받았음. 2012년 개인보험 이율담합도 과징금 3,653억중 교보, 삼성이 리니언시해 2천억이 넘는 금액을 면제 받았음.

□ 생명보험사들이 담합으로 보험료를 부풀리거나 이자를 적게 지급하고, 수수료를 덤터기 씌워 소비자들을 속여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챙겨도, 잘못이 드러나게 되도,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에 턱없이 미미한 금액의 과징금만 내면 되고, 이 마져도 리니언시로 빠져나가 담합해서 적발된다 해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임.

생보사들은 피해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김앤장과 같은 국내 최대 로펌들을 동원하여 ‘소비자권리찾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법정에서는 ‘담합’을 부인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음.

□ 생보사들의 계속되는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담합은 모두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는 의무적으로 스스로 보상토록 법제화 하거나, 박근혜 정부 공약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할 것임.

□ 금소연 조연행 부회장은 생보사들이 겉으로는 공익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로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용납받지 못할 파렴치한 행위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는 자발적으로 보상해야 마땅할 것 이라고 밝혔음.

1.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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